BR6272  사회주의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Z 세대      19-03-23

해리스 여론 (Harris Poll)의 최신 조사에 의하면 1995년 이후에 태어난 소위 Z 세대 젊은 이들은 사회주의를 잘 알지도 못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은 냉전 시대를 겪어보지 못했고 사회주의를 그저 좋아하며 사회주의의 사촌 격인 공산주의의 그릇됨도 모르고 있어서 기성 세대의 염려가 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Z 세대의 사화주의에 대한 무지가 염려되는 이유는 그들의 인구 수가 2019년에 미국 총 인구의 32%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밀레니얼 (Miillenial) 세대, 즉 23세에서 38세사이의 세대가 가장 큰 인구 층이었는데 2019년에는 Z 세대가 최대 인구 층이 된다 합니다.

Z 세대 젊은 이들은 사회주의가 정부로부터 주는 공짜 혜택이 많다는 점에 매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복무중인 젊은 이들을 제외하고 Z 세대 인구 층은 부자와 대기업은 빈곤층으로부터 돈을 착취 했거나 훔쳤기 때문에 악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하여 연구를 많이 한 미시간 대학교의 마크 페리 (Mark Perry) 박사에 의하면 사회주의는 전적으로 인류 본성에 맞지 않고 인류의 기본 정신을 함양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릇된 제도라고 했습니다. Z 세대 젊은 이들은 “모든 국민에게 무료 건강 보험”이 좋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하고 의료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반대한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 총액은 22조 달러입니다. Z 세대 젊은 이들은 사회주의가 자본 주의를 교체한다면 이런 막대한 국가 부채기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 보험, 국가가 보장하는 완전 고용, 소득 분배, 등의 사회주의 정책을 실천하려면 얼마나 돈이 드는지를 이들이 알면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이들은 자기들의 정부가 거대한 현금 인출기라고 생각하고 있는듯합니다.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네주엘라가 경제적으로 폭 망해버린 현실을 Z 세대는 알려고도 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자유가 소멸되려면 일 세대면 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에게 거저 자유를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손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했고 보호했으며 후손도 그렇게 하라고 물려준 것입니다.” 사회주위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테스 (Alexandria Ocasio Cortez) 연방 하원의원에게 2016년의 총선 당시에 CNN의 제이크 태퍼 (Jake Tapper) 기자가 “당신 들, 즉 사회주의자들의 정책을 실천하려면 40조 이상의 자금이 소요 되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녀는 대답을 하지 못했음을 Z 세대의 젊은이들은 상기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